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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3. 1. 31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수 41만 가구는

도시가스 사용 外 타 연료사용자(등유, LPG 등)도 포함된 수치

로서 정확한 추정이 어려움
(1.30일 중앙, 동아 등 ｢신청해야 주는 ‘난방비 감면’...혜택 몰라 못

받는 가구 ‘연 40만’｣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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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 내용

□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지난해

약 41만 가구로, 혜택을 몰라서 못 받거나 누락 사례가 여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□ 지난해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

41만 가구라는 보도내용은 도시가스 사용 外 타 연료사용자(등유,

LPG 등)도 포함된 수치임

ㅇ 위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전체 사회취약계층 가구와 한국가스공사의

도시가스 요금 수혜대상자를 단순 비교하여, 감면이 예상되는 대상

자를 지자체로 제공한 수치로, 각 계층간 중복된 수급자도 있을 수

있으며, 취약계층중에 도시가스 사용자만을 정확히 추정하기 힘든

측면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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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지역 주민센터 및

도시가스사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, 감면가구수는 점차 증가

하는 추세임

    * 감면가구수 : (’19) 136만 → (’20) 150만 → (’21) 161만

ㅇ 현재 요금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

고지서를 통해 同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,

ㅇ 이외에도 도시가스협회, 지역 도시가스사,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를

통해 同 신청에 대해 지속 안내 中

□ 향후에도 취약계층 가스요금 감면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관계부처, 

가스공사, 지역 도시가스회사와 적극 협력 및 홍보를 강화하고, 

    * 지역 도시가스社 검침원 활용(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 배포) 밀접 홍보

ㅇ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관련 자료를

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

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, 신청 누락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

보다 촘촘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음

※ 문의 : 가스산업과 박덕열 과 장(044-203-5230)

조현진 사무관(044-203-5234)


